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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뱃갑에 주요 발암물질 표기해야…
양승조 의원,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주장 … 비가격정책 병행 필요

인체 유해가 확인된 발암물질들을 담뱃값에 표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.

국회 보건복지위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흡연자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

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담뱃갑에 타르, 니코틴과 함께 주요 발암물질들을 표기해야 한

다고 10월16일 말했다.

양승조 의원에 따르면, 담배 한 개비에는 4000여종의 화학물질과 10만여종 이상의 알려지지 않은 물질들이 

들어있으며, 국제암연구소에 의해 발암의심물질로 분류된 것만 69종이다.

특히,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된 발암물질은 11종에 이른다.

양승조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연간 의료비용은 2000억-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, 이로 인한 조기사망이

나 생산성 손실을 감안하면 사회경제적 비용이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며 “담뱃값을 올리는 가격정책

도 중요하지만, 흡연감소를 위해서는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을 표기하는 비가격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”

고 말했다. (서울=연합뉴스 서한기 기자) <저작권자(c)연합뉴스-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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